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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 딸꾹질 등 고통이 동반하지 않거나 일시적 

신체 증상으로 의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더라

도 생활의 불편함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불편한 

신체 증상을 가라앉히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더팁’(thetip.kr)에 올라온 효과 만점인 민

간요법을 알아두었다가 생활에서 사용해 보자. 

1. 피부 가려움

용기에 오트밀 두 컵과 우유 한 컵을 섞은 뒤 전자레인

지에서 30초 정도 데운다. 그리고 충분히 식힌 다음 가

려운 부위에 살살 문지르듯 발라준다. 30여 분 지난 후 

물이나 마른 헝겊으로 씻어낸다.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

르고 가려운 피부에 효과가 좋다.

이 밖에도 오트밀은 화장품의 재료로도 널리 쓰인다. 

플레인 요구르트와 오트밀을 섞어 만든 스크럽팩은 여

드름성피부와 민감성 피부에 좋고, 베이킹 소다와 오트

밀을 섞으면 영양 좋은 신선한 박피크림이 된다. 또한 몸

에 심한 각질이 있는 사람은 오트밀을 물에 섞어 목욕을 

하면 각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발 냄새

신발을 벗었는데 어디서 꼬릿 꼬릿 한 냄새가 난다면 

‘혹시 내 발에서 나는 냄새일까봐 긴장이 된다. 그리고 

결국 내 발이 원인이라면 다른 사람 보기가 참 민망하

다. 이럴 때 보드카 하나로 발 냄새를 쉽게 없앨 수 있다. 

솜이나 화장지에 보드카를 적신 뒤 발바닥에 문지르

면 보드카의 알코올 성분이 살균 및 소독 작용을 하며, 

꿉꿉한 냄새를 한방에 제거한다. 

3. 속 쓰림(위)

갑자기 속이 좋지 않을 때, 보통은 나아지길 기다리며 

무작정 참는다. 하지만 생강 하나면 의외로 간단하게 증

상을 완화할 수 있다. 생강을 사탕 크기로 잘라 지퍼백

에 넣어 갖고 다니며, 위가 아프거나 속이 좋지 않을 때 

하나씩 빨아먹는다. 

편강(생강 절편)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먼저 생강을 얇

게 썰어서 물에 3시간 정도 담가 전분기를 뺀 후, 다시 15

분 정도 삶아 매운기를 제거한다. 그 다음 생강의 양만

큼 설탕을 넣고 젓지 말고 졸인다. 잼처럼 점성이 생기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주걱 등으로 휙휙 저어주면 하얀 

설탕 가루가 다시 생기면서 편강이 만들어진다. 

4. 겨드랑이 냄새

겨드랑이 냄새는 땀, 박테리아, 각질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증상이다. 대개 겨드랑이 냄새가 부실

한 위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의 습

관과 호르몬 활동과도 연관이 있다.

심각한 증상은 아니며 중화시킬 수도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도 냄새를 제거할 수 없는 일부 사람

들에게는 자신감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화학적 성분이 가득한 데오도란트 대신 코코넛 오일

을 활용한다.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코코넛 오일(밤 

형태의 제품)을 겨드랑이에 바른다. 살균 효과는 물론, 

코코넛 오일 덕분에 달콤한 향기로 행복한 하루가 된다. 

5. 딸꾹질

딸꾹질은 횡격막이 경련 수축을 일으켜서 성문이 열

리고 성대가 닫혀 특징적인 소리를 내는 현상으로 경련 

증상의 하나이다. 보통 음식을 급하게 먹었을 때 자주 

일어난다.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이라고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많다. 

이 방법, 저 방법 시도해봐도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

면 고개를 숙이고 찬물을 마셔보자. 신기하게도 바로 딸

꾹질이 멈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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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효과 만점 민간요법’


